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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’(상주본)을 회수하

기 위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. 상

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(56)씨가 문화

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

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. 상주본의 소유

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

최종 확인됐다는 의미다.   

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(주심 이

동원 대법관)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

송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. 대법원은 “법적

으로 배씨가 상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.”고 설

명했다. 대법원 판결에 따라 “상주본의 소유

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.”는 원심이 확정됐

다. 지난해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“상

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할만

한 증거가 없다.”고 설명한 바 있다. 

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상주본

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

주본의 위치를 아는 건 배씨뿐이다. 문화재청 

입장에서 배씨의 입을 강제로 열 방법이 없어 

상주본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

인다.     

‘12년 소유권 논란’ 꽁꽁 숨긴 

훈민정음 상주본, 강제 회수 가능해졌다 법무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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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은 이날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

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. 17일에는 문

화재청 관계자가 배씨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

선다. 강제집행에 곧장 나설 경우 배씨가 상주

본을 훼손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. 문화재

청은 독촉 문서를 계속 보낸 이후에도 돌려받

지 못할 시 배씨를 검찰에 문화재 은닉 및 훼

손죄로 고발할 계획이다. 

배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회체육관광위

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“문화재청에서 상주본

이 최소 1조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감정했다.”

며 “그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사례금

으로 달라고 제시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아도 

주고 싶지 않다.”고 했다. 법원의 판결문 등에 

따르면 배씨는 골동품 가게에서 고서적 두 상

자를 사면서 상주본도 함께 가져갔다. 당시 배

씨가 낸 돈은 30만원이라고 한다. 

상주본의 존재는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가 

2008년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

있다고 알리면서 처음 드러났다. 방송 이후 골

동품 판매업자인 조모(2012년 사망)씨가 소

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. 기나긴 법정 공방으

로까지 이어졌다.    

2011년 5월 대법원은 배씨가 적법하게 상

주본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주본

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. 

그러나 배씨는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주지 

않았다. 이 때문에 문화재법 위반으로 구속되

기도 했다.      

조씨는 배씨로부터 상주본을 돌려받지는 못

했지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한다는 서

류를 남기고 사망했다. 정부가 상주본의 소유

권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정부의 

손을 들어준 이유다.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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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씨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조씨의 사망에 따

라 국가가 상주본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

다. 

그러나 조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

으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훼손과 분실 등

을 우려하고 있다. 실제 2015년 3월 배씨의 

집에 불이 나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

다. 배씨는 화재 당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상

주본을 꺼내왔고 이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

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그는 국회의원 재선

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2017년 4월 상주본 

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

다.     

문화재청 관계자는 “상주본의 국가 소유가 

확정된 건 긍정적이지만 강제집행 절차를 진

행한다고 해도 배씨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

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”며 “최대한 안전

하게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해 배씨와 협의를 

진행하고 있다.”고 밝혔다. 이어 그는 “10년 

넘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상주본의 상태를 주

시하고 있다.”고 덧붙였다.

문화재청은 2017년 4월 배씨에게 공문을 

보내 상주본 인도를 요구하는 등 상주본을 받

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. 당시 문화재청측

은 공문에서 “소중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국가

에 인도되길 바라고 있으며 인도될 때까지 이 

문화재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·관

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.”고 했다. 

(출처/중앙일보)   


